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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:(사)제주어보전회<487>
고재만의

*벵뒤(벵듸) ;

*마 름(마 름) ;

*엎더지다(업대다,업더지다,엎대다) ;

*엎더진 냥 : *그 사름 셍각 ;

*가심이 ; *알리키여 ; *고프키여 ;

*기렵뎅 지 말라 ; * 건 ;

* 는 게 아니여 ; *바리멍 ;

* 송이 꼿으로 ; *곱들락이 ;

*기려움이여 ;

*하니 름(하늬 름) ;

*허운데기 튿어도 ; *밤새낭 ;

*오몽 는 ; *왁왁 테주 ;

제주어 풀이

<계속>

<자료:양전형 제주어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 도서출판 다층>

사라져가는 노동요 직업… 그에 대한 기록

사라져가는 것들을 기록했다. 제주

인의 공동체 문화유산인 노동요

를 찾아, 근현대 직업세계를 이어오

며 삶을 지탱해 온 이들을 찾아 모

아 글로 적어냈다. 그 안에는 제주

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녹아있다.

ㅣ 사라져가는 제주노동요

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학연구센

터가 제주노동요 기록 사업 보고서

사라져가는 제주노동요 1-애월

읍 한림읍 한경면 을 펴냈다. 제주

인의 공동체 문화유산인 노동요

를 찾아 나서고 이를 모아 담아낸

첫 결과물이다.

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에서 오랜

세월 불러 온 노동요는 지역 공동

체의 삶을 지탱해 온 소중한 생활

문화이다. 그러나 급격한 사회 경

제 변화 속에서 제주노동요는 사라

질 위기에 놓여 있으며, 이제는 노

동요가 더이상 자연스런 전승을 기

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.

이번 보고서에는 제주시 서부지

역인 애월읍 애월리 유수암리, 한

림읍 귀덕리 금악리, 한경면 저지

리 조수1리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

한 제주노동요를 비롯 의식요, 유

희요, 전승동요 등을 담았다. 38명

을 만나 밧 리는소리 , 사데소

리 , 마당질소리 , 해녀노젓는소

리 , 아기흥그는소리 등 280곡의

제주민요를 채록했다.

ㅣ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인생

이발소에서만 머리를 깎고 어린

아이들도 이발소에서 머리 깎고,

여자 아이들도 이발소에 와서 머리

를 잘랐어. 그래서 이발소가 엄청

나게 바빠서 마씸.

제주에서 50년 넘게 이발사 외길

을 걸어온 강종한(1954년생)씨가

15~16세쯤 한림의 한 이발소에서

처음 일을 시작한 그때를 떠올렸다.

어린 시절부터 기술을 통해 자립해

야 했던 시대의 고단함과 이발업의

변화상이 그의 말을 통해 전해진다.

제주도문화원연합회가 펴낸 구

술집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인

생 1 은 사라져 가는 직업을 가진

제주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

낸다.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이지

만 1950~1980년대 제주 사회를 배

경으로 40~50년간 일평생 해온 매

일의 노동과 생활이 개인의 삶과

지역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의미를

지녔는지를 담담하게 풀어낸다.

이발사 강종한씨를 비롯해 미용

사 고복신(1956년생)씨, 표구사 구

봉식(1953년생)씨, 최남단 어부 김

병수(1966년생)씨, 자전거를 제작

수리하며 살았던 김주형(1957년생)

씨, 제주시 동문통에서 3대에 이은

미싱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부연화

(1953년생)씨, 신부상을 잘 차리는

세철이 어멍 이라 불리는 송월자

(1940년생)씨, 평생 일기를 쓴 향

토 사학자 양신화(1939년생)씨, 스

틸사진가 우명률(1949년생)씨, 역

술인 정성필(1943년생)씨 등 10명

의 이야기가 담겼다.
박소정기자 cosorong@ihalla.com

이승수의 잔향의 테이블 .

제주 이승수 작가의 개인전 가득

한 빈 이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갤

러리애플에서 열리고 있다.

작가는 지역성과 자연에서 얻은

감각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조형 언

어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왔다.

이번 전시에선 작가가 오랜 시간 머

물러 온 작업실 의 잔향을 선 조각

으로 재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.

의자, 심봉대, 난로, 모루, 장갑,

안전화, 작업 앞치마 등 작업실을

구성하던 사물들이 구리 선으로 다

시 모습을 드러내지만, 작가는 완전

한 형상이 아닌 껍질만 남은 상태

로 이를 표현한다. 이러한 선 조각

들은 바닥과 벽, 공중에 흩어지듯

배치되고, 빛과 그림자를 통해 또

다른 공간을 만들어낸다.

갤러리 측은 이는 채우기보다

비워내기를 택한 작가의 조형 언어

실험이며, 덩어리보다 선으로 말하

고자 한 조용한 응시의 기록 이라

고 전한다.

작가는 제주대학교 미술학과를

졸업하고 성신여대 대학원에서 조

소를 전공했으며, 현재 제주대 미술

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.

전시는 이달 22일까지 이어진다.

이달 16일과 17일은 휴관한다. 갤

러리애플은 제주시 연북로 399에

있다. 박소정기자

서귀포예술의전당이 올해 20편의

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. 애니메이

션, 음악 뮤지컬 역사 등 다양한

장르의 영화를 준비한다.

이번 무료영화 사업은 시민들에

게 다양한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

하고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

마련된 것으로, 2016년부터 시행한

후 올해로 11년째다. 올해는 이달

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서귀포예

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운영된다.

우선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어

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즐길

수 있는 특집 애니메이션 영화 상

영을 이달 진행한다. 지난 5일 슈

퍼소닉3 를 시작으로 바다 탐험

대 옥토넛 (2월 12일 오전 10시 30

분), 샤크스쿨 (2월 19일 오전 10

시 30분)이 상영된다. 박소정기자


